
스쳐�지나가는�밤� (기획� 및� 참여작가)� 2018,� 금천문화재단�

매일� 같은� 장소에서� 일하며� 오랜� 시간� 바라본� 일상의� 익숙한� 풍경에서� 낯선� 이미지를� 그려보는� 직장인� 대상� 교육프로

그램이다.� 예약� 신청한� 일정에� 일터에서� 작가가� 찾아가� 함께� 워크숍을� 통해� 익숙했던� 풍경이� 낯설게� 다가오는� 경험을�

하게� 된다.� 이� 과정을� 통해� 드로잉과� 사진,� 영상으로� 결과물이� 도출되고,� 이� 결과물들은� 퇴근시간� 6시부터� 10시까지�

통유리로�관람이�가능한�형태로�전시되어�퇴근길에�공간을�지나가며�볼� 수� 있는� 전시의�형태로�선보인다.

포트폴리오

주요�교육프로그램+개인작업

이현지

주요교육프로그램



틈틈이,� 단단히� (기획�및�참여작가) 2018,� 금천문화재단� �

물질의� 무게에� 대한� 궁금증에서� 시작된� 모두가� 참여할� 수� 있는� 온라인� 참여� 프로그램이다.� 핸드폰이� 보급되면서� 손쉽

게� 사진을� 찍고,� SNS에� 올리고,� 익명으로� 댓글을� 달수� 있다는� 여러� 가지� 복합적인� 상황이� 사진이란� 매체가� 사용하기�

편리하게� 느껴지고� 있다는� 생각을�했다.� 이러한� 상황들을� 똑같이�적용시키되,� 사진은� 출력이�되고,� 가상공간� 대신�실제

공간에� 실시간� 업데이트� 된다.� 이를� 통해� 우리가� 손으로� 만질� 수� 있는� 물질의� 무게가� 이미지에� 어떠한� 영향을� 주는지�

알아본다.� 또한� 이렇게�모여져�한눈에�볼� 수� 있는� 사진은�동시대의�풍경이�되기도�한다.� � � �

독산표류기(기획�및�참여작가) 2017,� 금천문화재단�

독산동� 토박이� 청소년을� 대상으로� 우리가� 살아가는� 지역,� 공간을� 새롭고� 낯설게� 다시� 보는� 예술활동이다.� 독산동을� 표

류하듯�새롭게�보며� 발견하는�사물,� 수집된�이야기에서�이끌어�낸� 나만의�이야기가�영상과�드로잉,� 설치로�완성된다.�



예술가와� 1박� 2일� (기획) � 2014-2015,� 서울문화재단(금천예술공장),� 서울,� 한국

예술가와� 1박� 2일은� 예술가� 5명과� 탈북청소년� 20명이� 팀을� 이루어� 2틀� 동안� 창작을� 하고� 전시와� 비평까지� 이어지는�

프로그램이다.� 예술가의�스튜디오,� 지역� 등을� 누비며�재료를�구하고�자신과�주변사람들을�관찰하고�돌아보며�작업을�하

게� 된다.� 이렇게� 작업된� 결과물을� 금천예술공장� 전시장에서� 전시가� 되고,� 현재� 활동� 중인� 기자,� 예술가,� 이론가� 등의�

전문가에게�작품�감상평을�받는다.� �

아트�포�에브리원� (기획)� 2015� ,� 서울문화재단(금천예술공장),� 서울,� 한국

문화예술� 소외계층� 청소년을� 대상으로� 하는� 프로그램으로� 예술을� 쉽게� 접근하기� 힘들지만� 예술에� 관심이� 많은� 학생을�

대상으로한다.� 단기간에� 진행하는� 체험� 프로그램이� 아닌� 적게는� 12주� 길게는� 24주로� 실제로� 예술을� 깊게� 이해하고� 다

가서는� 프로그램이다.� 자신이� 예술에� 관한� 미래를� 꿈꾸는� 학생들이� 그� 대상이� 되며� 1:1� 혹은� 1:10인� 이하로� 작가와�

매칭이� 된다.� 이� 기간� 동안� 예술가과� 함께� 예술에� 관해서� 알아가면서,� 자신이� 원하는� 작업을� 하나씩� 실행하며� 표현해

본다.� 청소년들이�실제�꿈꾸는�미래에�실질적으로�다가�설수� 있는� 기회를�제공한다. 



� 아티스트�인� 스쿨� (기획) 2013-2015,� 서울문화재단(금천예술공장),� 서울,� 한국

지역의� 초,중,고등학교와�연계하여� 진행하는�프로그램으로� 학교로�예술가가�직접�찾아가서� 다양한�예술프로그램을�함께�

진행한다.� 기존의�예술교육�방식을�벗어나�예술가들과�함께�하는�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.�

문화순회사업(기획�및� 참여작가) 2014� ,� 한국문화예술진흥원

예술가들과� 기획자들이� 문화� 소외� 지역의� 학교를� 순회하며,� 예술교육� 프로그램을� 진행했다.� 완도군의� 초등학생을� 대상

으로� 진행한� 우리동네� 보물찾기� 프로그램은� 등하교길에서� 발견한� 사물을� 가지고� 그� 안에� 담긴� 여러� 가지� 이야기를� 나

누고� 평소에� 자주� 앉아� 있는� 벤치와� 테이블에� 지도를� 직접그려� 배치해봄으로써� 익숙하게� 매일� 보았던� 풍경을� 새롭게�

다가서는�기회를�갖는다.�



작품

나는� 물질을�정지된� 형상이나� 대상이�아닌� 반응하는� ‘사건’으로� 이해하고� 작업을�하고� 있다.� 나의� 작업은�결과물을�계획하고�만들어지는�의도적인�행위가�

아닌,� 나의� 삶� 속에서� 일어나는� 일상적이고� 자연스러운� 활동이다.� 길을� 가다가� 눈에� 띄는� 오브제를� 채집하는� 것은� 나의� 오랜� 습관이다.� 이렇게� 채집된�

오브제들은� 손에� 쉽게� 잡히는� 크기와� 들수� 있는� 무게,� 생활에서� 쉽게� 보이는� 친근한� 재료들이라는� 공통점이있다.� 이를� 다양한� 관점으로� 나와� 동일한�

위치에서� 상호작용을� 하다보면� 우리가� 본래� 알고� 있던� 오브제의� 상징성을� 사라지고� 형태와� 물질성만� 남게� 된다.� 이� 과정을� 통해� 마치� 오브제의� 정보가�

전혀� 없는� 사람의� 시선으로� 오브제를� 보는� 것이� 가능해진다.� 나를� 포함한� 이� 모든� 요소들은� 밀접한� 관계를� 가지고� 서로의� 관계를� 집중시키며� 본래의�

모습을� 드러내게�된다.� 이러한� 모습은� 물질의�존재의� ‘이유’가� 아닌� 존재� 자체를� 바라보게�되고� 이� 모습은� 가장� 자연스럽고� 현실적인� 모습일지도� 모른다.�

이들은� 거시적으로� 보면� 모든� 요소들이� 정지된� 상태로� 아무것도� 아닌� 것처럼� 보이지만,� 미시적으로� 보면� 끊임� 없이� 반응하는� ‘사건’으로서� 읽히게� 되는�

것이다.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Untitled� 타일,� 구슬,� 촛농,� 가변크기,� 2017



가는�바람� � 오아시스,� 유리,� 벽돌�등,� 가변크기,� 2018



사물들�자갈,� 실,� 라이트�등,� 가변크기,� 2018



언덕과�기류� � 타일,� 초,� 고무,� � 가변크기� ,2017



한�개의�빛,� 한� 개의�하늘� � 벽돌,그물,색찰흙,인공해초,등,� 가변크기� ,2016



빛나는�것들,� 비디오� 9분� 2초,� 2018

빛나는�것들,� 철공,� 연필,� 종이,� 420x594mm� 2018


